
《素問·五藏‘別請》 에 對한 장f첼 

圓光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數室

柳太植 • 琴폐樹 

I . 績論

〈五藏別홉〉 은 〈太素〉 에 卷六 〈藏府氣

滅〉과, 卷十四 <A迎服口該〉어l 나뉘어 있 

고, 〈新校正〉 에 “ 〈全元起注本〉 에는 五卷

에 기채되어 있었다”고 하며 , 王永에 의해 

〈素問〉 제 11편으로 編述되어 있으나, <

甲ι經〉 卷-에 일부분이 散在되어 었으며, 

〈類經〉 에는 藏象類 卷三 十-章 〈氣口獨

罵五藏主〉와 藏象類 卷四 二, 三章 〈奇펄藏 

府藏篇不|司〉에 나누어져 수록되어 었다. 

〈五藏別홉〉 에서의 ‘五藏’은 五藏,六府

및 춤뻗府흘 總稱하며, ‘別’은 ‘區別’ 한다 

는 돗으로, 이들 사이의 機能上의 差異點을 

구별하여 논하였으묘로 이를 篇名으로 하였 

다. 藏과 府에 있어서 精과 氣를 깐직하고 

排뺀하지 않아 “滿而不能實”한 것을 藏으 

로, 음식울을 傳化시켜 “實뼈;龍滿”한 것 

을 府로 區別하였다. 

〈素間〉 의 처음 4편인 〈上古天륨〉, 〈四氣

調神〉, 〈生氣,通天〉, 〈金置륨言〉 等꿇에서는 

주로 精·神·氣·血에 대하여 논하였고, 그 

뒤 5편부터 10편까지의 〈陰陽應象〉,〈陰陽

離合〉, 〈陰陽別〉, 〈靈蘭秘典〉, 〈六節藏象〉,

〈五藏生成〉 等꿇에서는 藏·府·陰·陽에 대 

해서 논하였다. 그 뒤를 이은 本篇에서는 

精氣를 밝藏하는 것이 藏이며 物質을 傳化

하는 것이 府라는 것과 腦·觀·骨·眼·뼈·女 

子뼈의 여섯가지는 그 名稱응 府이지만 그 

作用은 精·神·氣,·血을 간칙하는 일반적인 

藏과 비슷하므로 奇펄府라고 하였다. 

本篇에서 말한 氣口는 #口로서 五藏六府

의 氣味가 모두 톱에서 나와 氣口에 변하여 

나타나므로 이를 앓察하여 五藏의 병을 알 

수 있다. 임상에 있어서 반드시 望·間·閒·

切의 四끓을 모두 참조하여야 하고, 鬼神에 

얽매이거나 鐵治癡를 싫어하거나 病의 治癡

를 협게 허략하지 않는 愚者는 병도 협게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 본편의 

요지이다. 

본 편은 藏象과 該察·治癡에 반드시 필 

요한 편으로. 현채까지 諸 뺨書에 거의 대 

부분 인용되어 있£며, 그 뭄장이 생략되어 

있고 古文으로 難備한 부분이 많아 各家의 

註釋을 참고하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렵 

다. 또한 주석가들의 견해가 相異한 부분。l 

많으므로 이들올 바교 고찰하고 본푼의 취 

지에 합당한 註釋을 정립하는 것은 필수적 

이라 생각되어, 이에 저자는 〈五藏別굶〉 에 

대하여 各家註롤 比較考察하여, 原文의 內

容에 가장 合當한 理홈움을 定立하고자 본 鼎

究에 임하였다. 

II. 맑究方法 

本篇을 內容別로 3章으로 나누고 原文과 

註釋에는 縣뾰를 하여 이해하기 협게 하였 

으며 校敵·字句解·較註를 달고 直譯과 意、譯

을하였다. 

가. 原文은 王의 〈珍做宋版印本% 1)을 底

本으로 하였고, 景폼의 〈類經》 2). 任의 

〈黃帝內經章句索링|@ 3), 程의 〈素問注釋

1)王永 홉帝內짧素問, 珍做宋版印, 中華홈局.1972. 
2)張介훌; /».本類짧, 大星文化社, 서울,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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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훌*후〉 4)등을 참고하여 3章으로 나누었다. 

나. 縣I!±는 傳來의 應‘I!±方式을 原則으로 
하였으며 朴5)의 〈國譯類經〉 을 참고하였 

다. 

다. 校敵은 楊의 〈黃帝內經太素〉 6), 林
등의 〈新校正, 7), 郭의 〈黃帝內經素問校

注語譯〉 8). 河北醫學院의 〈黃帝內經素問

校釋, 9)을 參考하였다. 

〈較註資料〉

벤호 註釋家 時代 書

rn. 班究內容
第一章. 五藏·六府·奇桓府의 意味와 

作用

I原文】

黃帝 問日슛聞方士(1)하니 或以腦廳(2)로 

罵藏 1 )(3)하고 或以陽봅로 馬藏하고 或以

罵府(4)하야 敢(5)問更(6)相反〔 1 〕이나 皆

自謂是(7) 〔2〕라하야 不知其道(8) 하니 願聞

名 略稱
王永 E률 黃帝內輕素問 王

其說(9)하노이다 

映伯이 對日腦麗

骨服腦2)女子뼈( 

10) 此六者는 地
氣之所生也니 皆
藏於陰而象(11)

於地故로 藏而不

演하니 名日奇桓
之府〔3〕요 夫3)

몹大題小陽三魚 

廳跳此五者는 天

氣之所生也니 其

氣象天故로 演而

不藏하고 此는 

2 馬確 明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馬
3 吳뿔 明 黃帝內經素問吳注 吳
4 張介寶 明 類經 景돕 
5 張志聽 淸 素問集註 張

6 高世햄 淸 素問直解 흡 
7 挑止魔 淸 素問經註節解 挑
8 山東省中醫學院 1958 黃帝內經素問白話解 빔話解 

9 王靖等 1980 黃帝內經素問今釋 今釋
10 郭짧春 1981 賣帝內輕素問校註語譯 語譯
11 程士德 1982 黃帝內歸素問睡陣 睡*후 

라. 字句解는 原文의 뭇에 合當한 륨과 협|| 

을取擇하였다. 

마. 較註는 아래 11種 文廠의 註繹들 가 

운데서 類似한 內容別로 모았으며 , 모은 註

가운데 가장 適合한 것을 國훌훌하고, 그 原

文들은 빼註로 하여 참고하도록 하였다. 

바. 直譯은 原文의 解釋에 充實하도록 하 

였다. 

사. 意譯은 含養된 뭇까지 理解되도록 敏

짜國譯하였다. 

아. 本 論文에 使用한 符號는 校敏에 ‘)’ , 

字句解에 ‘()’ , 較註에 ‘[]’ , 引用文歡에 
‘ <, ’로 표시하였으며, 빼註는 ‘ 1).2),3) 

------’의 일련벤호로 표시하였다. 

3)任應秋: 賣帝內經章句索51. A民衛生出版it. 北京,

1986. 

受五藏園氣(12)하니 名日傳化之府〔4〕요 此

는 不能久留(13)하고 *활滾(14)者也5) 라 

뼈4)門도 亦篇五藏使(15) 〔5〕니 水뤘。l 不

得久藏( 16) 이 라 所謂6)五藏者는 藏精氣7)

而不演也라 故로 滿(17)而不能實(18) 〔6 〕

이라하고 六府者는 傳化物(19)而不藏故로 
實而不能滿也〔7〕니 所以然者8)는 水뤘이 

入口則봅實而題虛로되 食下則陽實而뽑虛라 

4)程土德: 累問iU훌置흉, A民衛生出版it, 北京, 1982. 
5)朴良 훔; 園훔類용,大星文化it,서울,1984. 

6)빼上善; 賣帝內옳太素, 大星文化it. 서울, 1986. 
7)林않·高保衛 둥; 補it賣帝內짧累問, 中華홈局, 台

北, 1966. 
8)郭뚫春; 賣帝內짧累問찮it語훔, 天律科學技術出版

社, 天律, 1981. 
9)헤北홈學院· 黃帝內健累問~뽑, A民衛生出版it.

~t:Jil:.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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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로 日實而不滿滿而不實9)也라 하노이다 

I直譯】

黃帝께서 울으시기를 方士들에게 듣건데 

어떤 사람은 腦廳로 藏을 삼고 어먼사람은 

陽몹로 藏을 삼기도 하고 府로 삼기도 해서 

굳이 물어보면 서로 틀리나 모두 자기가 옳 

다고 하여 그 。l치를 모르니 그 설명을 듣 

기 원합니다. 

映伯이 대답하기를 腦·隨·骨·服·臨·女子

뼈 이 여섯가지는 地氣가 生하는 것이니 모 

두 陰氣를 간칙하고 地氣를 본받았£묘로 

간칙은 하되 쏟아내지는 않으니 奇桓府라 

하고 몹 大陽 小陽 三魚 勝跳 이 다섯가지 

는 天氣에서 생겨났£니 그 氣가 天氣를 본 

받았으묘로 쏟아내기는 하되 간칙하지는 못 

하고 이 것들은 五藏의 獨氣,를 밭으니 傳化

府라 하고 。l들은 獨氣를 오래 머물게 할 

수 없고 실어서 쏟아내는 것이다. 觸門도 
오장의 使가 되니 水혔。l 오래 머물 수 있 

는 것은 아니다. 오장이라고 하는 것은 精

氣를 간직하되 쏟아내지는 못하므로 滿하기 

는 하되 實하지는 못하고 六府라고 하는 것 

은 음식물을 傳送하되 간칙하지 못하므로 

實하기는 하되 滿하지는 못합니다. 그런 까 

닭윤 수곡이 몹에 들어가면 몹는 實하나 陽

은 虛하고 음식이 내려가면 몹는 虛하게 되 

므로 府는 實하나 滿할 수 없고 購은 滿하 

나 實하지 못한다고 합니 다. 

【校敏】

1) 〈太素〉 에는 ‘짧藏’ 밑에 ‘或以篇府’

의 四字가 더 있다. 

2) 〈太素〉 에는 ‘臨’ 字 밑에 ‘及’ 字가 

더 있다. 

3) 〈千金方〉 에는 ‘夫’ 字가 ‘若’字로 되 

어있다. 

4) 〈챔校〉 에, ‘觸’ 즉 ‘빼’이라 하였다. 

5) 〈太素〉 에 ’者也’ 二字가 없다. 

6) 〈消**本〉 에는 ‘所謂’ 二字가 없다 

〈素問·五藏別論〉 에 對한 昭究

7) 〈太素. 와 〈甲Z」經〉 을 引用하여 校

訂한 〈千金方. 에도 모두 ‘氣’ 字가 ‘神’

字로 되어 있다. 

8) 〈類經〉 에는 ‘所以然者’ 四字가 없다. 

9) 〈明妙本〉 과 〈太素〉 에는 ‘滿而不實’

의 四字가 없다. 

【字句解】

(1 )方士(방사) ; 醫術에 從事하는 사람으 

로 의사를 말함, 方; 의술방 

(2)腦麗(뇌수); 腦는 머리속의 뇌를 말 

하고, 題는 온폼의 뼈를 주행하는 骨麗를 

말한다,腦;머리골뇌,麗;골수 

(3)藏(창) ; 오창장, 緣의 古字

(4)府(부) ; 육부부, g府의 古字

(5)敢(감) ; 구태여감 

(6)更(갱); 다시갱 

(7)是(시) ; 옳을시 

(8)道(도); 理也, 이치도 

(9)說(설) ; 꿇也, 논할셜 

(10)女子뼈(여자포); 子宮也, 뼈; 태보포 

(11) 象(상); 法也, 본받을상 

(12)獨氣(탁기); 欲食物 빛 iX食物o] 變

化하여 생긴 塵物로서의 體빼·水分 

(13)留(류); 止也, 머무를류 

(14)檢演(수사) ; 體빼·水分 等을 이동하 

여 보냉, 檢; 보낼수 

(l S)使(사) ; 彼也, 부릴사 

(16)藏(장); 간칙할 장. 

(17)滿(만); 짧實也. 가득할 만, 일청 한 

도를 유지하며 내용물의 변화와 관계없이 

그 용적이 변하지 않고 가득한 것 

(18)實(실) ; 虛之對也, 찰실, 내용물의 

변화로 그 용적이 변화하여 꽉찬 것 

(19)傳化物(전화물); 化物의 傳送으로 欲

食物의 消‘化, 吸收, 傳送作用

I較註】

(1 > 更相反: R훌*후는 “更은 變의 뜻이 니 , 

更相反은 곧 바뀌어서 서로 相反되는 說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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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다.10)”라 하였다. 

<2> 皆엄鳥是; 張은 “무룻 物件을 간직 
한다는 것은 대개 藏府 모두로 이름할 수 

있으으로 모두 자기 주장이 옳다고 하였다. 

II)”라 하였다. 

<3> 奇直之府: 王은 “腦·嚴·骨·뼈은 t1] 

록 이름은 府이지만 힘購과 더불어 表훌가 

되지 않기 때문이고, 觸은 빠과 合하나 六

府가 傳演 하는 것 강지 아니하며, 뼈는 출 

납하나 받아 들이는 것은 精氣이고, 내보내 

는 것은 服兒이 니 R읍見가 나가는 것을 火가 

極하여 生한 것이라 부른다. 그러묘로 出納

하는 착용。l 六府와는 다륨이 있어 간직 하 

기는 하되 내보내지는 않으니 춤f를府라 하 

였다.12)”고 하였고, 馬는 “腦·嚴·骨·眼·뼈 

·女子뼈가 모두 陰을 간직하여 地를 形象한 

다는 것은, 온갖 잡동사니를 간직하고 받아 

들이는 것이 땅과 강은 것이 없다는 것이 

니, 。l 여섯가지는 主로 간직하기만 하고 

내보내지는 않기 때문에 地를 形象하였다고 

하고, 그 藏을 奇라고 하는 것은 그 藏이 

짝이 없이 홀로 존채하면서 또 빨常 變하지 

않기 때문에 奇桓의 府라 한다.13)”고 하였 

다. 張은 “땅은 閒藏과 上升을 主管하고 하 

늘은 施化와 下降을 主管하니 사람의 藏府

와 形蘇는 天地陰陽의 氣에 相應하는데, 이 

여 섯가지 는 傳化의 府와는 다르묘로 奇桓의 

府라 말한다.14)”라 하였다. 景돕·睡햄·白話 

解·語譯은 “觸은 六府의 하나이면서 홀로 

간직하여 배설하지 아니하여 다른 傳化하는 

府와 다르다. 女子뼈는 子宮을 말하는데(子 

宮이 이것인데) 精氣를 出納하연서 R읍를 캘 

하는 것이 奇異하므로 이 여섯을 모두 奇桓

府라 부른다 奇는 다르다는 것이요 ↑률은 

平常(일반적인 것)을 말한다 15)”라 하였 

고, 高는 “여섯개는 陰을 깐직하여 땅을 본 

받기 때문에 간직하되 내보내지는 아니하니 

이 腦-觀骨 Di· B흉-女子8包의 여섯가지를 

I 0)醒흉 “更은 윷也니 更相反은 郞改흉옳相反的說 

法이라” 

藏이라고도 하고 혹 府라고 하나 역시 六府

의 傳化하는 것과는 같지 아니하으로 。l 것 

을 춤桓의 府라 이름한다. 奇는 다르다는 

것이요 ’뱉은 平常을 말하니 보통의 府와는 

다르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이는 方士가 

腦嚴로서 藏이라하고 혹은 府라고도 한 까 
닭이다.16)”라 하였다. 

(4> 傳化之府: 王·睡흡는 “水戰。l 들어 

와서 。l 마 觸뼈으로 변하면 排뺀되어 오래 

머물지 옷한다. 다만 그 안에 요래 머문다 

11)張: ‘凡훌物者는 皆可名훌名府故로 皆自以옳是也1 

라” 
12)王; 뼈뼈웰飯온 옳名옳府나 不표與神훌으로 옳 

表훌하고 빼은 與Bf合而不同六府zit寫요 8당雖出納 

이나 納則受納精氣하고 出則化버形容하니 形容Z

出을 謂化흡而生이나 **이나 出納Z用은 有珠手六

府故로 를훌而不뼈요 名B奇f흐Z府也라 
13)馬; ‘腦월骨飯뼈女子뼈는 皆所以훌陰而홍乎地는 

훌훌뚫納폼者莫如地라 六者는 主훌 而不협하니 此

所以흥地也요 其훌옳춤하고 無所與偶而且有힘不흉 

하니 名日흉f률Z府 라” 
14)張: ‘地는 主朋훌而上升하고 天은 主拖化而下降

하니 言AZ.훌府形없도 m흥天地陰 陽Z氣라 此六

者는 與傳ft.Z.府로 不同故로 名日흉f를Z府라” 
15)景옮: ‘홈은 居六府Z一이로대 짧其훌而不P용하 

야 與他府Z傳化者로 옳異요 女子Z 뼈는 子宮이 

是也니 亦以出納精혔而成뻐캘者로 옳흉故로 此六者

롤 i딩稱옳훔f를Z府 라 흉논 異也요 뀔은 常也라”, 

白話解. ‘腦월骨뽑股女子뼈六者는 EA.I훌的作用에 

都是密훌精氣하야 엄앓養樓g훌하야 作옳樓g훌活動的資 

흉하니 由於他們的作用이 윷훌精 氣而X管樓g훌的生 

活的이 ↑合好홍짧著하야 地的生育萬物이라. 同時에 

他們은 R훌把 *홈氣$을送於톰훌l!lffz間하야 而不排뺀體 

外하니 i훌훌不同於傳1t.Z.ffl'1¥J地方일세 所以叫他 們

옳흉桓Z府라”, 語譯 “腦題骨l!IH훌女子8햄 這六者는 

是훌承地氣而生的하야 都能JIJ *훌陰質하야 就像大地

包훌萬物一옳하니 所以他們的作用是훌而不P용하니 

叫做奇桓Z府 라” 
16) 高: ‘六者皆훌手陰而흉手地故로 훌而不짧하니 

此腦월骨眼뼈女子뼈六者를 所以名藏 也요 或以옳府 

도 亦不如六府Z傳化니 是名日奇f률Z府라 훔는 異
也요 f률은 常也니 言異手常府也라 此는 方土가 以

腦짧옳훌 而或以옳府也l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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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해도 바로 변화한 것은 실어 날라서 이 

전에 변화한 모든 것은 내보내었으니 傳化

의 府라 한다_17)”라 하였고, 馬는 “이것들 

은 五藏의 i뭘氣를 받아 傳化하묘로 이들은 

傳化의 府라 한다_ 18)”라 하였으며 , 張은 

“藏은 陰。l 되고, 地도 陰이 되니, 地의 獨

氣는 天으로 올라가고, 天은 이것을 받아 

다시 아래로 내리므로 傳化의 府라 하고 天

氣는 施化률 主宰하기 때문이다.19)”라 하 

였고, 高는 “몹大騙小題과 三짧路빠의 다섯 

은 수곡을 전도하여 변하여 나가게 하니 天
氣,로 부터 생겨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위에 

서 아래로 내려가니 그 氣가 하늘을 닮았 

고, 내보내되 간직하지 않는다. 藏이라고 

하는 것은 五職의 獨氣를 받으나 간직하지 

않는 것이다. 略라고 하는 것은 보내어 배 

설하는 것이다. 이것이 方士들이 陽몹를 혹 

은 藏이 라하고 혹은 府라고 하는 까닭이 다. 

20)”라 하였다. 

[5> 뼈門亦篇五藏使水뤘不得久藏; 王은 

“觸門은 .III의 門이요 안으로 師와 통하기 

때뭄에 觸門이라 한다. 이미 化한 物質을 

받아서 五藏의 시키는 바가 된다. 水戰。l

요래 뽑藏되지 않는다21)”고 하였고. 馬는 

“뼈門은 .Ill門이 라. 뼈가 觸을 藏하고 )[[門

은 위로 大陽과 통하고 大騙과 뼈는 表훌가 

되는 까닭에 觸門이라 부른다. 뼈門은 五騙

의 부렴을 받으나 水혔이 아래로 내려와서 

역시 JIT藏되지 못하니. 傳化府와 比較하여 

무슨 다른 점이 있겠는가.22)”라 하였고. 

景몸은 “뼈門은 )[[門이다. 大陽은 R市와 表

훌가 되는데 師는 뼈을 간직하며 氣를 主管

하고 .III門이 잘 지키지 못하여 氣를 잃으면 

氣가 꺼져서 神이 사라지게 되므로 뼈門이 

라 하니 요로지 이것만은 아니다. 여러 府

의 *홈빼이 진실로 그 排t世함~로 말마 암아 

藏氣의 升降도 調和롭게 되 니 五藏의 使가 

17)王 • ‘를水웠入하야 E협뼈變化而뺀出하야 不能

久하고 久留住於中이라도 但짧化E 輸寫하야 今故

去g니 傳寫諸化故로 日傳化之府也라” 

〈素問·五藏뭉lj論〉 에 對한 돼究 

된다.23)”고 하였고, 張은 “뼈門은 .III門이 

니 위로 뼈와 合하묘로 뼈門이라 한다. 五

藏의 獨氣는 。l 것으로부터 나가니 五藏의 

아래의 심부름꾼이다. 陽몹의 魔熟된 찌꺼 

기는 이로 인해서 演出되기 때문에 水훌훌。l 

..2..래 머무르지 않는다고 한다.24)”라 하였 

고, 홈·今釋은 “뼈門은 大陽의 .III門이라. 

大眼은 師의 府가 되니 뼈門이라 이름한다. 

六府가 五藏의 輸演가 되니 觸門도 역시 五

藏의 使가 된다. 이미 五藏의 使가 된즉 陽

몹의 水뤘。l 오래 머무르지 옷하니 아로써 

觸門은 藏府와 合하여 傳使가 된다고 한다. 

25)”라 하였고, 白話解·語譯온 “.III門으로 

18) 馬; “此郞受표훌Z휩氣而빼化Z하니 名日傳化Z

府라” 
19) 張; “夫홉옳陰이요 地옳陰아니 地Z홉혔는 升千

天하고 天受Z而復降千下故로 名日 빼化Z府니 天

主뾰化也일새라” 
20) 高; ‘뽑大服小服以及三鷹廳뾰 此五훌는 "훌水왔 

하야 훌化而出이 뼈Z天氣之所生也라 從上而下故로 

其氣흥天하고 從上而下故로 협而不훌이라 若以f훌훌 

은 l比受표훌홉 氣로되 受而不훌者ii라 若以옳府는 

則名日훌化Z府니 則•• 훌也라 此方土以빼홉옳 홉 
而或以옳llftil!.라” 

21) 王; ‘빼門응 謂[I;之門也니 內通於師故로 日뺏門 

이오 受E化物則옳표홉行使라 水웠이 亦不得久훌於 

中이라” 
22) 馬: “뺏門者는 DI門也니 Bili&뺏하고 DI門은 上

通千大眼하고 大眼은 與師로 옳表훌 故로 亦可稱

之日陳門이라 此뺏門者는 亦옳표흩之使니 水웠下此 

나 亦不能홉者也니 ~z"化Z府에 何以異歲리요” 
23)景폼; “뺏門은 DI門也라 大眼은 與師로 옳表훌 

라 Bili&뺏而主氣하고 DI門失守則氣隔 而神去 故로 

日뺏門이라 不獨윷也라 雖諸府협뼈이 固由其寫而藏

氣升降도 亦짧以뽑 故로 亦옳표藏使라” 
24) 張; ‘陳門은 DI門也니 上合千師故로 名뺏門이라 

표藏Z홉은 從此而버하니 亦$$표홉 Z下使라 眼뽑 

zn흉홈는 從此而뼈버 故로 日水뤘不得久藏이라” 

25) 高· “뺏門은 大眼zDI門也라 大屬옳師府 故로 

名陳門이라 六服$$표흩Z輸寫而뼈門 亦옳표廣使라 

홈%$$표廣使則Iii뽑之水왔이 不得久훌하니 是뺏門合 

흩뼈而總:mz빼使 也”, 今釋; “뺏門은 大眼ZDI門

也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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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顆。l 分化하여 나온 樓뼈들이 모두 體外

로 排出되니 五藏의 하인과 같은 것이다. 

水짧이 分化된 *훨*빔은 여 기에 오래 머물지 

못한다.26)”고 하였고, 睡햄는 “뼈門은 즉 

HI門이다.27)”고 하였다. 

(6] 五藏者藏精氣而不짧也故滿而不能實; 

王·張은 “精氣는 滿하고 水嚴은 實하니 다 
만 요장은 精氣를 합藏하기 때품에 滿而不

能實이라28)”고 하였고, 白話解·語譯은 “五

藏의 作用이 A體의 모듬 機能올 維持하는 

데, 精氣를 藏하는 것은 A體를 滋養하는 

것이묘로 體外로 排t世되지 않는다. 다만 精

氣가 t1] 록 充分하게 갖추어져 있어도 物質

이 充滿해서 充實한 상태로 이루어져 있지 

않A니 이러한 說로 인해 藏而不훨 滿而不

能實이라 한다.29)”라 하였고, 景톱은 “五

藏은 精氣를 藏하고 精氣는 質이 맑으며 간 

칙하고 내보내지 않으드로 다만 充滿하기는 

하고 쌓여 불어나지는 아니한다_30)”라 하 

였으며 , 馬는 “무릇 心R牌뼈뽑의 五藏은 

바로 五藏으로서의 精이 있고, 精氣을 藏하 

여 演하지 않으으로 滿할 수는 있어도 實한 

데 까지는 이르지 못하니 實하지 뭇하면 훨 
하는 것에 이르지 못한다_31)”고 하였다. 

高는 “다만 精氣를 감칙할 뿜 *홉fa을 배설 
함。l 없으므로 滿而不實。l 라. 무풋 避結된 

精氣가 充足된 것을 滿이라 한다.32)”고 하 

였다. 

17> 六府者傳化빼而끼灣故實而不能滿也: 
王은 “精氣를 잔직하지 않고 단지 水짧만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_33)”라 하였고, 景톱 

은 “六府는 주로 화물을 전송하고 水뤘의 

質은 獨하여 f專化하여 간직하지는 않기 때 

문에 쌓여 實함은 있으나 充滿함은 없다. 

34)”라 하였고, 張은 “水왔은 속에서 充實

하고 오래 머물지 못하므로 實하기는 하나 

가득하지는 않는다.35)”고 하였다. 馬는 

26) 白話解·語홉; “是排뺀的水웠과 分化出的혐빼은 

형由此排出m外하니 好옳是표흉的下 ---樣이라 水

훨分化的뽑빼은 是不能常期停留於此盧라” 

“臨·뽑·大小騙·三魚·勝R光의 六府는 傳化物

이 합藏되지 못하므로 일시적으로 實할 수 

는 있지만 가득차지는 못한다. 滿하지 못하 

묘로 浪하지 않을 수 없다.36)”고 하였다. 

高는 “六府는 음식물을 傳化하여 보내고 排

t世하므로 實하되 가튜차지 않는다_37) 라 하 

였다. 

第二章. 氣口와 五藏과의 관계 

I原文I

帝日 氣口 (1) [ I 〕何以獨馬五藏主1 )(2) [ 2 ]

요 映伯日몹者는 水載之海(3) 〔3〕로 六略之

大源2) 〔4〕也니 五味入口 〔5〕하면 藏3)於몹 

하야 以養五藏4)氣하고 氣口도 亦5)太陰也

〔6〕니 是以로 五藏六府之氣味6)는 皆出7)

於뽑하야 變見於氣口〔7〕라 故로 五氣(4)入

훌하면 藏於心8)뼈하니 心뼈有病이연 而9)

훌篇之不利(6)也〔8〕 니 이 다 

21)훌흉; ‘빼門온 em門이라” 

28) 王; ·빼氣옳빼하고 水왔옳*하니 但훌精氣故로 

홈而不~·이라” 
29) 白話解·훌훔; ‘죠흩的作用옮主持흉빼的-切功能 

호대 們所훨.的빼혔는 f졸옳了뿔養 樓!흘이니 所以

不뺨於l훌外라 但빼氣풀須充分的훨빼하야도 빼不flE 
훌物質那樣的集!i成 充'l'.tfJI훌狀하니 因此說로 們是

훌而不ii 빼而不1£'l'.이라” 
30)景좁; ‘죠훌은 主훌빼氣하고 *홉氣는 質淸하야 

훌而不월 故로 但有充빼而無所ll'l'.이 라” 
31)馬: ‘夫調心맑牌Bili뽑옳죠훌者는 正以죠훌各有精 

하고 .,행氣而不ii故로풀좋手빼 而 不좋手有所*하 

니 唯不•rui不좋手有所뼈也라” 
32) 高; ‘但훌精氣하고 無有뿜빼 故로 빼而不f!E'l'.하 

니 훌틀훌結之精혔充足則日빼이라” 
33) 王; “以不훌精氣하고 但受水왔故也라” 
34)景좁; ‘六府는 主傳化物하니------水왔은 質홉하 

야 傳化不훌 故로풀有짧*而不館充빼 이라” 
35)張 “水왔充'l'.r內 而不得久留故로 *而不館澈이 

라” 

36) 馬· “謂뼈홉大小짧三魚路跳옳六府者는 正以六府

傳化物而不훌故로 一좋手흘而不짧有 所빼이요 推不

能빼은 빼不能不有所뼈也라” 

37) 高: “若六府者는 傳ft食物하고 輪寫不** 故로 

*而不能빼也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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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直譯】

黃帝께서 물A시기를 어째서 氣口만이 五

藏을 主宰합니까? 

~皮伯이 대당하기률 몹는 水製의 海요 모 

든 六府의 根源。l 니 五味가 입에 들어가면 

몹에 저장되어 五藏의 氣률 기르고 氣口도 

太陰이므로 五藏六府의 氣,와 味는 모두 몹 

에서 나와서 氣口에 변하여 나타납니다.그 

러므로 五氣가 코에 들어가면 心師에 저장 

되니 心師에 病이 들면 코의 기능이 예리하 

지 못하게 됩니다. 

【校動】

1) 〈太素} 에는 ‘主’밑에 ‘氣’ 字가 더 

있다. 

2) 〈太素〉 에는 ‘大’ 밑에 ‘源’ 字가 없 

고, 〈類說〉 에는 ‘大’ 字가 없다. 

3) 〈難經--難〉 의 盧注引文에는 ‘藏’ 위 

에 ‘以’ 字가 더 있다. 

4) 〈太素} 와 얹흉훌훌活A書} 에는 ‘五’ 밑 

에 ‘職’ 字가 없다. 

5) 〈챔校} 는 ‘亦.은 ‘手’가 되어야 한다 

고했다. 

6) 〈明救本〉 과 〈類說〉 에는 ‘氣’밑에 

’味’ 字가 없다. 

7) 〈新校iE) 에 全元起本에는 ‘出’ 이 ‘入’

字로 되어있다고 했다. 

8) 〈類說〉 에는 ‘於’ 밑에 ‘心’ 字가 없다. 

9) 〈뿔濟總錄〉 에는 ‘而’ 가 ‘則’ 字로 되 

어있다. 

I字句解I
(1)氣口(기구); 兩手 요골경상돌기의 內

빼으로 요골동액의 쓸Bi部位 

(2)主(주) : 宰也, 맡을주 

(3)水製之海(수곡지해); 음식물을 받아들 

이고 삭히는 작용을 하는 몹률 말함. 

(4)五氣(오기): 天氣의 風·熱. i옳·操·寒을 

말함 

〈素問·五藏엄I]論〉 에 對한 @升究

(5)不利(불리). 利는 純하다는 것과 反對

되는 意味로 鏡敏하게 작용하지 못함을 말 

함.利;짧也,날카로울리 

【較註】

<1> 氣口: 王·睡蘇는 “氣口는 #口이며 

服口라고도 하니, #口로써 氣의 盛豪를 살 

필 수 있으므로 氣口라고 하며, 服의 動靜

을 짚을 수 있£표로 姬口라 하니 모두 같 

다. 同身#法으로 손의 魚、際 뒤의 --#이 

바로 #口다_38)”라고 하였고, 馬는 “氣口

는 오른손의 -;j口의 服이니 즉 手太陰뼈經 

의 太淵*이 다_39)” 이 라 하였다 景폼은 

“氣口의 뭇2..로 그 이름이 세가지가 있다. 

그 하냐는 手太陰뼈經服。l 니 師가 모든 氣,

를 주관하여 氣,의 盛哀가 여기에 나타나므 

로 氣口라 하고 그 둘은 師에 百服。l 朝會

하여 Bi이 크게 이곳에 모이기 때문에 眼口

라 하고 그 셋은 服이 太淵에서 나와 그 길 

이가 一#九分。l 되묘로 #口라 한다. 이름 

이 비록 셋이나 실제로는 하나일 따륨이다. 

40)”라 하였고. 張·高는 “氣口는 手太陰의 

양쪽 眼이다.41)”라 하였으며, 今釋은 “氣

口는 #口·服口라 한다. 양쪽손의 橋骨內뼈 

의 요골동액 부위이며 수태음혜경의 순행부 

위이다.42)”라고 하였다. 빼는 “#關R 總

38)王: ‘氣口則#口也며 亦謂Bi口니 以#口可候氣之

盛훌故로 코氣口며 可以切股之動靜 故로 ii:眼口라 

하니 皆同이라 取於手魚際後同身τf之一τf 是則τf口

也l라” 
39) 馬; ‘氣口者는 右手之f口服아니 ~u手太陰師經

太뼈.'.it也라n 

40)景옮: “氣口之義는 其名이 有三이라 手太陰뼈經 

眼也,니 師主諸氣하야 氣之盛훌見於 此故로 日氣口

오 R빼朝百眼하야 眼之大會聚於此故로 日眼口오 眼

出太빼하야 其長- τf九分故로 B"t口라 是名雖三
而흘則一耳라n 

41) 張; “氣口는 手太陰之兩眼이라”, 高; ”氣口는 

兩手#口之師眼也,라” 
42)今釋· “氣口는 X稱*口眼口라 指兩手樓骨頭內빼 

燒動眼的용股部位로 륨手太陽師經 *옆ll.H좁行之處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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稱이다 43)”고 하였다. 

[3] 水殺之海: 王·今釋·白話解·譯釋은 

“사람에게는 4개의 海가 있으니 , 몹는 그 

중 하나인 水좋£之海。l 다 _44)”라 하였고, 高

는 “水뤘이 위로 들어가면 眼道가 곧 行하 

게 되므로 몹는 水뤘의 海이다. 45)”라 하였 

다. 

[4] 六府之大源. 王은 “水製을 받아들여 

四方을 營養하니 運化의 根本이 되기 때문 

에 六府의 大源이 된다_46)”라 하였고, 馬

는 “Di이 바록 氣口에서 나타나나 실제로 

根本은 牌뿜에 있는데 몹는 足陽明이요 牌

는 足太陰이니 足陽明은 六府의 先이 되고 

足太陰은 五藏의 本이 되며 뽑는 受納을 主

宰하며 모든 水웠。l 이로써 여기에 모이묘 

로 六府의 大源이 된다. 47)”라 하였고, 景

돔은 “藏府의 屬性 陽은 府이고 陰윤 薰。l

니 몹는 陽에 속하여 六府의 根本이 되으로 

六府의 大源이라 한다_48)”라 하였다. 高는 

“水꿇。l 몹로 들어가연 服道가 곧 행하게 

되므로 六府의 大源이다.49)”라 하였고, 白

話解·譯釋은 “몹는 능히 水꿇을 소화하여 

精氣를 흡수함으로써 六府에 영 양을 공급하 

니 이것이 바로 육부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 

다_50)”라 하였다. 

[5] 五味入口 ; 景룸은 “氣味가 化함에 

있어서 땅에 있는 것윤 味이고 五味는 업A 

로 들어와 몹에 저 장되 니 味는 陰이 다_51) ” 

라하였다. 

<6] 氣口亦太陰也; 王은 “氣口는 同身#

法으로 손의 魚、際 뒤의 --#。l 니 氣口에서 

의 眼動의 정후가 바로 手太陰服氣가 흐르 

는 것이묘호 ‘氣口亦太陰也’라 한 것이다. 

52)”라 하였고, 馬는 “五味가 입으로 들어 

와서 몹에 저장된 후에 牌를 얻어 運化하니 

오장의 氣가 자양받지 않음이 없게 되니, 

足太陰牌와 手太陰뼈는 그 氣가 본래 서로 

소통이 되므로 氣口는 또한 手太陰이다. 

43)挑 r “τf關R之總名이라” 

53)”라 하였고, 景돔·睡幹는 “氣口는 뼈에 

속하니 手太陰이다. 몹氣를 펙트려 行하게 

하는 것은牌로 足太陰이다. 〈營衛生會篇

> 에 말하기를 ‘음식이 몹로 들어와서 뼈로 
전해지면 오장육부가 모두 氣를 받게 된 

다.’고 하였고, 陽輪에 ‘牌는 몹가 그 律浪

을 行하게 하는 主體이다.’라 하였고, 經服

別꿇에 ‘음식이 몹로 들어오면 精氣가 념쳐 

나서 위로 牌에 전해지고, 牌氣가 精을 펴 

트라면 뼈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몹氣가 반 

드시 牌로 돌아가고 牌氣는 반도시 뼈로 돌 

아간 연후에 薰府營衛가 行하게 된다’고 하 

였으니 氣口가 비록 手太陰에 屬하나 실은 

足太陰으로 돌아가는 바가 되어 ‘氣口亦太

陰也’라 한 것이다.54)”라 하였다. 高는 

44)王: “A有四海하니 水훨之海則其-也라”, 景옮; 

“A有四海而홉居其-이니 f올옳水훨 之海이라”, 白

話解·훔뽑: “/\윷水훨하면 皆先入於뽑니 因而홉就 

홈홈豪水앓的大海 라” 
45) 高: ‘水훌入홉하면 g률道乃行故로 협者는 水훌之 

홉라” 

46) 王: “受水훌하야 以榮훌四뺑하니 以其옳運化之 

源故로 옳六府之大홈也라” 

47) 馬; “股옳見千혔口나 而를本之千牌협也라 뿜者 

는 足陽明也요 S쩔者는 足太陰也이니 足團明은 옳 

六府Z先이요 足太陰은 옳죠홉之本이며 뿜는 主쫓 

納하야 凡水훌以是옳 市하니 옳六府之大源이라” 
48)景옮. “훌府之률은 陽옳府요 陰옳훌이니 뽑屬陽 

而옳六府之本故로 코六府之大源이 라” 
49) 高; “水앓入뿜하면 Ill道乃行故로 협者는 乃六府

之大$§也l라” 
50) 白話解·훔홉 “뽑能消化水앓하야 吸收精氣以供應

六府的흉훌하니 所以X是六府的本 題이라” 

51)景룸; u氣味之化에 在地옳味하니 표味入口하야 

훌於뽑者니 味옳陰也l라” 
52) 王. “氣口는 在手魚際後同身#之一#하니 氣口

之所候眼動者가 是手太陰眼氣所行 故 로 言氣口도 

亦太陰也라” 
53) 馬: “五味入口하야 藏千뽑而得牌而옳之運化하니 

致五훌之氣無不뚫Z以資養이니 則 是牌者足太陰也j

師者手太陰也 其氣本相옳流通 而氣口亦手太陰耳”
54)景옮·置흉· “氣口는 本屬太陰而B亦太陰者는 何

也오 蓋氣口屬師니 手太陰也라 布行 홉氣則:(£於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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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味가 입으로 들어가연 몹에 藏하여져서 

足太陰牌經의 轉輸를 받아 오장의 氣를 기 

르는데 이쳐l 氣口가 오장의 主이고 氣口는 

뼈服이므로 역시 太陰이 다,SS)”라 하였다. 

白話解·譯釋은 “몹가 吸收한 水혔의 精氣는 

직접 藏府로 전하여지지 못하니 반드시 먼 

저 牌로 전하여지고 다시 牌의 運化作用을 

받아서 師로 上輸되어진 후에 師가 全身에 

펴트리게 되니 藏府의 機能이 완성되게 된 

다. 氣口는 즉 τf口니 師의 部位호써 牌와 

師는 모두 太陰經아니 氣口가 太陰에 屬한 

다고 한다,56)”라 하였다. 

[7] 變見於氣口 : 王·馬는 “榮氣라는 것 

은 음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귀중한 것 

이 되 니 음식이 몹에 들어가연 그 氣가 뼈 

로 전하여지고 음식물의 精微한 물질은 R市

氣를 따라 氣口로 운행되으로 변하여 氣口

로 나타난다고 한 것이다_57)”라 하였고, 

張은 “水뤘이 톱로 들어가면 足太陰牌藏。l

轉輸하는 것을 경유해서 四藏에 공급된다. 

그러나 水가 몹로 들어가면·또한 手太陰師

藏의 通調를 경유해서 사방으로 펴지고, 뤘 

이 톱로 들어가면 眼으로 精이 스며들고 뼈 

에는 모둔 服。l 모여서 精을 皮毛에 실어 

나르고 皮毛와 眼이 精을 合하여서 藏과 府

로 氣를 運行하니 이 오장육부의 기미는 모 

두 몹에서 나와 변하여 기구로 나타나는 것 

이다 그래서 氣口도 太陰이라 하는 것이니 

足太陰牌는 水뤘의 精을 실어 나르고 手太

陰도 톱가 오장의 氣를 가르게 하는 것이 

다. 이러므로 오장의 기는 모두 氣口로 변 

하여 나타나는 것이다,58)”라 하였다. 楊上

善은 “몹는 水뤘의 海이고 六府의 首長이니 

로 足太陰也라 按흉衝生會篇에 日짧入於뽑하야 以

傳於師하면 죠홈六府 皆以受氣라 厭論에 日牌主짧 

몹行其律被者也라 經llUllJ論에 日없入於몹이면 游홈 

精氣 하야 上쏠於牌하고 牌氣散精하면 上짧於師라 

然則뿜氣必짧於牌하고 牌氣必짧於師하야 而後行於

훌府營衛이라하니 所以氣口雖옳手太陰이나 而'.IOU

足太陰Z所짧故로 日 氣口亦太陰也라” 

〈素問·五藏꺼IJ論〉 에 對한 맘f究 

五味로 五藏을 기른다. 血氣와 衛氣는 手太

陰服으로 運行되어 氣口에 이르니 오장육부 

의 機能은 톱氣가 와서 手太陰에서 만나서 

氣口에서 나타나는 바이니 변하여 나타난다 

고 한다”고 하였다,59)”고 하였다. 高는 

“오장육부의 기미는 처음에 오마가 입으로 

들어가면 몹에 저장되고 이어서 牌氣가 전 

수하게 되니 氣味는 모두 몹에서 나와 經眼

을 따라 변하여 氣口에 나타난다.6이”라 하 

였다. 

[8] 五氣入훌心뼈有病而훌篇之不쭈lJ也; 

景몸은 “氣味가 化함에 하늘에 있는 것은 

氣이며 五味가 코로 들어와 心뼈에 저장되 

니 氣는 陽이다. 코는 뼈의 구맹이므로 心

師어l 病이 있으면 훌가 원활하지 못하게 된 

다_61)”라 하였고, 高는 “8없효가 行하는 것 

55) 高: ‘凡죠味入口하면 皆훌予뽑하야 짧足太陰牌 

氣Z홉훌로 以養죠훌氣일새 今氣口옳 죠훌主요 以

氣口師股으로 亦太陰也라” 
56) 白話解·훔훔; ‘但웹所댔收*뤘的빼氣빼不麗直接 

供Iii훌府하니 必須先뭘Z於S행하고 再옳牌Z運化上 

훌좋뼈하야 '-'I: IE빼分佈到全身하니 這才~完成훨 
훌府的供JI作用이라 氣口 ftP-t口니 옳R뻐的E톨flt:로 S훨 

與R뻐t딩옳太陰옳이니 所以說; 氣口륨於太陰이라” 
57)王; ‘찢氣Z道는 內뤘옳.이니 뤘入於뭘하면 氣

傳與R뻐하고 精훌者는 備R뻐氣行於氣 口故로 E흉見 

於氣口也라”, 馬· ‘짧入予롭하면 氣傳予師而R뻐氣行 

予氣口故로 E훌見 予氣口也라” 
58)張; ‘水짧入홉하면 由足太陰牌.... 하야 以灌

짧四훌이라 --이나 水入予뿜하면 x 由手太陰師훌 
Z通調四布요 짧入予뿜하면 훌精予眼이로대 師主

百ll.t훌精予皮毛하고 毛眼合精하야 手太陰도 亦옳뽑 

以훌죠훌氣라 是以로 죠藏Z氣는 皆見予氣口也라” 
59)屬上善; “뽑는 짧水앓Z海요 六府Z長이니 出五

味以훌죠藏이라 血氣衝氣는 行手太 陰眼하야 좋予 

氣口하니 죠훌六府善惡은 皆是몹氣所將而來會子手 

太陰하고 見予氣口 故로 日흉見ill.라” 

60)高 “죠藏六府Z氣味는 始則五味入口면 藏子몹 

하고 짧則牌氣훌훌훌면 氣味皆出子뿜하 야 簡經眼而

變見予氣口라” 
61)景옮; “氣味Z.fl:.에 在天옳氣요 죠氣入훌하야 藏

於心師者니 氣옳liill.라 .짧lfrlizi!1 故로 心師有病

而훌짧Z不利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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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몹의 氣味에 근본을 두고 아래로 부터 

위로 올라가가 때문에 요장의 氣가 바로 들 

어가면 心으로 부터 師로 가묘로 心뼈에 저 

장된다. 예를 들어 心뼈에 病이 있£면 콧 

구맹이 예만하지 못하게 된다,62)”라 하였 

다. 

第三章 治病의 四要

I原文I

凡治病에 必察其下 I )〔 1 〕하고 適(1)其服

2) 〔2〕하며 觀其농、意(2) 典其病也3) 〔3〕라 

抱4) (3)於鬼神者는 不可典言至德5) (4) [ 4 ]

。l요 惡(5)於鐵石(6)者는 不可與言至巧

(7) 〔 5〕요 病6)不許治者는 病必、不7)治온 治

之라도 無功종〔6〕 니 다 

I直譯l

病을 치료할 때에 반드시 대소변을 살펴 

고 服象을 헤아려보며 그 사랍의 意농、가 病

을 강당할 수 있는지플 잘펴야 합니다. 鬼

神에 구애된 사람과는 지극한 치료에 대해 

말할 수 없고 鐵石을 싫어하는 사랍과는 至
巧플 말할 수 없고 명의 치료를 허락하지 

않는 사람은 그 뱅이 반드시 치료되지 않고 

치료를 하더라도 효과가 없습니다. 

I校動】

I) 〈太素〉 에는 ‘下’앞에 ‘上’ 字가더 있다. 

2) 〈太素〉 에는 ‘服’밑에 ‘候’ 字가더 있다. 
3) 〈太素〉 에는 ‘也’ 가 ‘態’ 字로 되 어 있다. 

4) 〈太素〉 에는 l힘’위에 ‘乃’ 字가더 있다. 

5) 〈太素〉 에는 ‘德’ 이 ‘治’ 字로 되 어 었다. 

6) 〈太素〉 에는 ’病’위에 ‘治’ 字가더 있다. 

7) 〈太素〉 에는 ‘必不’ 이 ‘不必’로 되어 있 

다. 

62) 高: “眼道之行은 本千뽑之氣味하야 由下而上故

로 五藏之氣入훌하야 從心而師故로 日훌手心師하 

니 如心師有病하면 而훌훌옳之不힘tlill.라” 

I字句解I
(1 )適(적 ) ; 察也,살필적 

(2)志意(지의): 마음에 記憶하고 있는 것 

을 ‘意’ 라 하고. 意가 存在하는 것을 ‘志、’

라 한다 하였요니 여기에서는 精神狀態로 

보는 것이 옳다. 

(3)抱(구) ; 熱也, 얽 매 일구 

(4)至德(지덕): 最上의 德. 至趣한 德의 

돗이나, 여기서는 醫學의 理致를 말한다. 

(5)惡(요): 慣也. 마워할요 

(6)鐵石(침석): 훌훌훌과 꿇石 

(7)至巧(지교): 最t의 技巧로 여기에서 

는鐵石의 效能을 말함 

I較註】

[1 > 必察其下; 王은 “‘下’는 눈에 보이 

는 것이 病在과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 

를 말하는 것이라 하였다.63)”라 하였고, 

馬는 “ ‘察其下’ 는 下二혔(대소변)의 소통 
여부를 살피는 것이다_64)”라 하였고, 景돕 

은 “下는 二陰을 말하니 二陰은 뽑의 孔嚴

。l고 몹家의 關門이 다. 眼要精做論에 ‘牌몹 

가 運化를 봇하고 t世滾를 하면 이는 門戶가 

約束되지 못한 것이기 때푼에 藏府가 그 가 

능을 유지하면 살고 장실하면 죽는다.’고 

하였으니 대소변의 상태는 몹氣의 충실여부 

를 판단하는 關鍵。l고 온몸의 元氣가 안전 

한가 위태한가가 탈려 있으니 대소변의 상태 

를 살펴지 않~면 안된다.65)”라 하였고, 

張은 “下는 題몹에 水뤘이 배출되는 상태를 

말한다,66)”라 하였고. 今釋은 “下는 대소 

변의 상태를 가리킨다_67)”고 하였다. 白話

63) 王: “下는 謂텀下所見可否也라” 

64) 馬; “察其下者는 察其下짧通否也라” 
65)景룸; ·下논 言二陰이니 二陰者는 뽑之짧요 뽑 

之뼈也라 眼要精微꿇에 日슐릅不훌者 는 훌門戶不 
要也니 得守者는 生하고 失守者는 死故로 二便은 

옳뽑氣之빼뼈 而係- 身元氣之安危하니 此下之不可

不察也라” 

66)張: “下는 謂뼈홉水앓之所出也라n 
67)今훔; “下는 指大小便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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解는 “‘察其下’는 환자의 대소변과 부인의 

月經 정상여부를 물어보는 것이다_68)”고 

하였다. 高는 “뼈門은 오장의 使가 되기 때 

운에 질명을 치료함에 있어서 반드시 아래 

의 대변이 통하는가 막혔는가를 살펴야 한 

다_69)”고 하였다. 

[2> 適其眼: 王은 “ ‘適其眼’은 服象의 

虛實을 살펴는 것 이 다_70)”고 하였고, 馬는 

“‘適其眼’은 服의 大小·消錯·浮沈을 살펴는 

것이다_71)”라 하였다. 景폼은 “適은 뼈lj 이 

다. 眼은 氣血이 먼저 運行되어야 형성되묘 

로 #口만을 취하여 吉~의 徵j!S를 결정하 

니 ‘平A氣象論’ 에 ‘인체에 몹氣가 없는 것 

을 遊이라 하고 進한 사람은 죽는다’라 하 

니 姬에 몹氣가 없어도 역시 죽기 때문에 

眼을 살피지 않으면 안된다_72)”라 하였고, 

張은 “手太陰師經의 氣口l孤을 살펴서 藏府

氣의 虛實을 결정한다_73)”라 하였다. 高는 

“氣口가 五藏을 主宰하기 때문에 病을 치료 

할 때에는 반드시 氣口의 服象을 살펴야 한 

다_74)”고 하였다. 

[3> 觀其志意 與其病也: 王은 “意옮、의 

정상여부와 명세가 김고 열어서 치료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관찰하고 헤아린 뒤에 옛 

사람들의 치료법을 준수하여 。l를 치료해야 

한다_75)”라 하였고, 馬는 “환자에게 농、意 

가 있으면 이를 관찰한 뒤에 그 명의 치료 

여부를 결청한다_76)”고 하였고, 景폼은 

“농、意는 本藏篇에 ‘志意가 和順하게 되면 

精神을 정중하여 망령된 생각을 하지말고 

짧뼈이 산만해지지 않고 後悔나 念恐 등의 

情緣 또한 발생하지 않고 五藏의 기능이 건 

전해지며 ~氣,의 칭습을 받지 않아 뱅이 발 

생하지 않게 된다’ 하였으니 이 농、意는 神

氣에 관계되고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여기 

에 매어 있으니 。l 농、意를 살피지 않아서는 

안된다. 명에는 標本이 있A니 근본을 구하 

는 것을 알지 봇하면 그 요령을 잃게 되고, 

68) 白話解; “察其下논 詢問如病A的大小便과 及歸女

的月經f룰否표뿜이라” 

〈素問,五藏웠lj論〉 에 對한 鼎究

명에는 훌在과 假在이 있으니 遊從을 알지 

봇하면 채앙에 이르게 되니 아것이 명의 원 

인을 살펴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이다_77)”라 

하였고, 張은 “농、意의 작용은 정신을 統制

하고 짧뼈을 거둬들여 밖으로는 인체가 寒

溫의 기후변화에 척웅하게 하고 얀으로는 

喜努등의 정서적인 차극을 조화시킬 수 있 

는 것이다. 그러묘로 환자의 志意와 그 명 

의 발생원인을 관찰하여야만 한다_78)”라 

하였고, 白話解는 “환자 정지의 좋고 나쁨 

과 기타 중상도 상세하게 묻고 검사하여야 

만 한다_79)”라 하였다 高는 “志意가 방술 

과 맞나 맞지 않나와 그 병의 치료여부를 

더욱 관찰해야 한다. 80)”라 하였다. 

[4> 抱於鬼神者 不可與言至德· 王은 “지 

69) 高: ‘뼈門옳죠훌使故로 凡治病에 必察其下하야 

察其大便之通朋也라” 
70) 王; ‘適其眼은 調適其股之짧虛라” 
71) 馬: “適其置者는 짧其眼之大小와 뺨橋뻗tt也라” 

72)뤘룸: ‘훌은 빼也라 眼옳氣血之先故로 獨取-q- 口

하야 以흙솜때之뾰니 如lJiA氣훌훌웅 에 日A無뿜氣 

日道이요 i훨者는 死라하니 眼無뽑氣도 亦死하니 

此眼之不可不察也라” 
73) 張; “훨훌其太陰氣口之服하야 以흙훌府之氣라” 
74)高 “氣口옳죠훌主故로 凡治病에 必適其眼하야 

짧ii其氣口之眼象也라” 
75) 王; ‘觀룰志意之쩨正及病深홉成敗之宜니 乃守法

以治之也라” 
76)馬 ‘A有j양意則審觀之然後에 與其病之可治與否

也라” 

77)景옮. “j양意者는 如本훌篇에 日志意和則精神專直

하야 했뺏不훌k하고 悔짧不起하야 죠훌不受$훗라 

是志I;는 빼乎神氣而存亡係之하니 此j양I;之不可不 

察也라 病有훌本 하니 不知求本 則失其要훗요 病有

~假하니 不知道從 則及於網훗니 此는 病困之不可

不察也라” 
78) 張. “옮릎者논 所以細精神하며 收했뺏하야 適寒

잉옵和흉짧者也라 故로 當觀其志意與 其所受之病뚫이 

라” 

79) 白話解: “愚者的情志好惡과 以及其他的효狀도 都

要作到詳細的詢問與檢훌라” 

80) 高; “更當觀其옮意之尙方術與不尙方衛과 與其病

可治與不可治也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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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 바르지 못하면 祝禮하기를 좋야하고, 

至德을 말하면 일마다 반드시 어긋나묘로 

더불어 지덕을 말할 수 없다.81)”고 하였 

고, 馬·睡햄는 “그 사람이 귀신에 얽매이면 

기도에만 전념하고 근거없는 허황된 일에 

뼈협되 니 더불어 修身 養性하는 至德을 말 

하더 라도 믿으려 하지 않는다.82)”라 하였 

다 景룸은 陽의 靈을 神이라 하고 陰의 靈

을 鬼라 한다. 張子가 말하기를 鬼神은 陰

陽二氣의 타고난 기능이라 하였고, 程子가 

말하기를 귀신은 단지 일개의 造化이니 하 

늘은 높고 땅은 낮으니 乾,坤이 자리잡은 

것이다. 雷훌으로 鼓動하고 風雨로 적셔주 

는 것이다. 그러하니 귀신은 곧 천지의 靈

일 따름이다.禮福이 생기는 것은 오직 사람 

이 스스로 만드는 것이요, 천지는 私心이 

없으니 귀신을 어쩌 속일 수 있£리요! 저 

이치에 어두운 사람플이 귀신에게 해서는 

안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허무한 것을 숭상 

하여 실제의 구체방법을 구하지 않으니 무 

슨 이익이 있으리요! 。l 런 사람은 곧 함께 

天A의 지덕을 논함에 반드시 믿지 않으니 

또 어찌 더불어 道를 논할 수 있겠는가? 

그러묘로 짧堂을 믿고 의사를 믿지 않는 것 

이 첫벤째 不治라 하였으니 곧 이것을 말한 

것이다 83)”라 하였고, 張은 “귀신에 얽매 

인다는 것은 祝由를 함으로써 병을 낫게 하 

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祝由의 방법은 

精을 옮기고 氣를 변화시켜 나의 神으로써 

神明에 통하게 하는 것이니 그 속에 지극한 

道가 있는 것이다 만약 요직 귀신을 섬기 

는 일에만 얽매이면 지극한 덕을 함께 말할 

수 없다.84)”라 하였고, 今釋은 “至德은 의 

학의 이치를 말한다. 85)”라 하였고, R똥輕·節 

解는 “醫道가 精微한 것이 至德이 되니 맴 

術에 R玄感되면 말해도 반드시 믿지 않는다. 

86)”라 하였다. 高는 “만약 方術을 숭상하 

고 귀신에 얽매이는 사람은 神道를 說敎하 

81) 王. “志意%則好析를하고 言至짧則훨必違故로 

不可與言줌德也라” 

니 天A의 至極한 德을 더불어 말할 수 없 

다_87)”라 하였고, 白話解는 “어리석게 귀 

신을 믿는 사람은 무당을 믿고 의사를 믿지 

않£니 의약으로 치료할 수 없다.88)”고 하 

였다. 

[5> 짧於針石者 不可與言至巧: 王·睡輕

는 “치료를 싫어하면 침치료를 할 수 없£ 

으로 훌륭한 技巧를 더불어 말할 수 없다. 

89)”라 하였고, 馬는 “치료를 싫어하는 사 

람은 칭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첨석 

의 훌륭한 기교를 말하여도 기꺼이 따르지 

않는다.90)”고 하였고, 景옮은 “침놓는 이 

치는 三才를 본받아서 음양과 기혈을 조화 

시켜 經絡을 통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틀의 이치를 아는 사람은 터럭 만픔도 꺼 

리껑이 있어서는 안된다. 대개 침석의 지극 

히 정마한 이치를 말하나 혹 침석을 싫어하 

는 사람이 있으니 참으로 함께 훌륭한 치료 

82) 題흉·馬. ‘彼해手鬼神者는 專事·ff를하고 짧手# 

훈하나 與言修身養性之至흉이나 必 不見.띔이 라” 
83) 景옮; ‘陽之훌올 日神이요 陰之톨올 日鬼라 張

子日 鬼神者는 二氣之良能也라하고 程子日 鬼神只
훌一홈造化니 天尊地-111-하야 乾坤이 定훗라 혔之以 

雷훌하고 협之以圖. 兩是也라하니 然則鬼神者는 ~p 

天地之훌耳라 뼈福有因은 推A엽作일세 天地는 無

私 하니 鬼神올 뚫得而廠之리오 彼味理者는 不知

鬼神不可題 而뚫尙虛無하야 不求.濟 하니 何益之

有리오 若此者는 8Ptlll꿇天A좋德이나 必不見信하 

니 X何足與道歲아 故 로 日信포不띔홈-不治也가 

빼此之謂라” 

84) 張; “狗手鬼神者는 欲其祝由而愈病也라 然祝由之

道는 移精變氣하야 以我之神而通神明이니 有~道存

뚫라 若推훤手鬼神之事하면 不可與言좋德훗라” 
85)今釋; ‘좋德은 指홈學的道理라n 

86) 睡흉·挑; “홈道精微가 是옳좋德이니 ~p짧手뻐면 

言必不f흠이라n 

87) 高: “若尙方術而狗手鬼神者는 神道說數하니 不

可與言天A之좋德이라” 

88) 白話훔: ‘如迷흡於鬼神的病A은 他是信포不信뿔 

的 就不可給以훌훌治癡” 
89) 王; ‘惡於뿔石則巧不得旅故로 不可與言至巧라n 

90) 馬; “惡手혔石者는 謂針無益하니 與릅뿔石之至 

巧라도 必不肯從이라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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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솔을 말할 수 없다.91)”고 하였고, 張은 

“침석을 쓰는 사람은 훌륭한 기교의 묘한 

이치를 갖고 있는 것이다.그러으로 첨석을 

싫어하는 사람은 훌륭한 치료기교를 말할 

수 없다.92)”고 하였고, 今釋은 “至巧는 청 

의 효과를 말한다.93)”라 하였다. 高는 “방 

술을 숭상하고 칭석을 싫어하는 사람은 차 

기만이 2옳다고 여기니 청술의 훌륭한 기 

교를 말할 수 없다.94)”고 하였다. 

<6> 病不許治者 病必不治 治之無功용: 

王은 “마음에서 허략하지 않는 사람올 치료 

하면 그 사람이 반드시 죽고, 강제로 치료 

하뎌라도 치료가 되지 않기 때뭄에 치료를 

하나 효과가 없다고 한다.95)”라 하였고, 

馬는 “병세가 위독하나 가벼히 치료률 허락 

하지 않는 사람은 치료를 할 필요가 없으니 

치료한들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96)”라 하 

였고, 景톱·題牌는 “이마 명이 발생한 후에 

치료치 않고 명이 나기 전에 치료하는 것은 

성인의 치료 방법이나 그 사람이 이마 병들 

었으되 오히려 치료를 허락하지 않는 것은 

특히 밝지 옷한 偏見으로 。l치률 믿음이 軟

罵하지 옷합이니 귀신에 얽매인다거나 침석 

을 싫어하는 우리가 모두 이러한 것들이다. 

이마 서로 믿지 옷하면 강제로 이끌어 치료 

함이 없지 않으니 어쩌 효과률 얻으리요? 

치료를 하여 치유됨이 있다 하여도 그렇지 

않다고 합과 같으니 모두 또한 功。l 없게 

되는 것이다_97)”라 하였고, 홈는 “귀신에 

얽매어서 청석을 싫어하면 뱅이 있으나 치 

료를 허략하지 않으니 명치료를 허락하지 

않는 자는 그 명이 반드시 낫지 않게 되니 

비록 치료해도 功이 없는 것이다.98)”라 하 

였고, 白話解는 “환자가 신앙에 빠져서 의 

사의 치료를 원치않으면 강제로 치료를 하 

면 성리적으로 공포에 떨어서 치료효과가 

91)景폼: “없石Z道는 法三才而짧陰陽하고 和氣血

하야 而通짧絡이라 故로 日~~훌Z道 者는 不可掛

以髮이라 蓋言其좋精좋했也나 而행有惡於鷹E者하 

니 誠不可與言좋巧훗 라” 

〈素問·五藏}Jlj論〉 에 對한 빠究 

떨어지게 되니 힘은 쓰나 功이 없다_99)”고 

하였다. 

I意譯1

黃帝께서 물으셨다. “내가 의학을 하는 사 

람들에게 藏과 府에 대한 설명을 듣건데, 

어떤 사랍은 腦嚴로 藏이라 하고 다른 사람 

은 陽몹를 藏이라 하며 또 府라고도 하여 

서로 의견이 분분한데 굳이 불어보면 모두 

차기가 옳다고 하여 그 이치를 이해하기가 

어려우니 차세한 설명을 듣고차 합니다.” 

映伯이 답하여 아뢰었다. 腦·體·骨·眼·細·女

子뼈 이 여섯가지는 地氣와 통하여 생성된 

것으로 모두 陰氣를 간직하고, 地氣의 작용 

과 같이 깐칙은 하되 쏟아내지는 않으니 奇

f률府라 하는 것이고, 몹·大陽·小題·三魚·勝 

跳 이 다섯가지는 天氣와 통하여 생성된 것 

이니 天氣의 작용과 같이 쏟아내기는 하되 

간칙하지는 옷하며, 또한 。l것들은 五藏의 

潤氣를 받아 傳化하니 작용의 측면에셔 말 

할때는 傳化府라 하는 것이다. 이들이 潤氣,

92)張: “用훌E훌는 有좋巧Z뺑道라 故로 惡於용t:fi 

훌는 不可與言좋巧라’ 
93)今빼: “좋巧는 혐훌E的功했라” 
94)홈; ‘倚方術而惡子활石者는 自以옳是하니 不可

與를 .. 뻗uz.좋巧라’ 
95) 王: “心不許A을 治Z면 是其必死요 쩔옳治훌라 

도 했亦不成故로 日治Z無功훗라’ 
96)馬: ‘病뿔危짧이나 짧以쩔許者는 不必與治니 治

Z에 有何功歲리오” 
97)景홉; “不治E病하고 治未病은 뿔AZ.道뼈,나 其

有E病而倚不許治者는 特以偏見不明 으로 쉽理不짧 

이니 如훨於鬼神하고 惡於혔石;Z類가 皆是ii1.라 많 

不相띔하면 不無철 주하야 꿇옳Z治니 풍得成功이 

리요 BP有因治而옳者도 彼亦뼈謂不**이니 .용亦륨;Z 

無 功뼈,라” 

98)홈; .凡此휩鬼神하고 惡짧石하면 是有病而不許

治뼈,라 病不許治者는 其病必짧不治니 雖治Z나 亦

無功훗라” 
99) 白話解: “病A이 훨톰生끊有信때 而不願훌這個홈 

生治寶的하고 就不可짧쩔予以治흉흉 니 恐박由於心理 

作用的影훌 而降低寶쨌하야 形成勞而無功이라” 

- 275 -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大韓原典醫史學會誌 第8卷

를 받아 전화하는 기능이 있으으로 탁기를 
오래 머울게 하지 않고 설어서 쏟아내는 것 
이다. »I門은 요?양의 부렴을 받응묘로 역시 
수곡이 오래 머울 수 없다. 요장이라고 하 
는 것은 精氣흘 간직하되 水뤘化物을 내보 

다. 또한 어떠한 이유로 명의 치료를 허락 
하지 않는 사람은 그 뱅이 반드시 낫지 않 
는데, 혹 치료되더라도 헛된 것입니다. 

내지는 않흐므로 그 容積의 변화가 없이 精
氣가 충만한 것이고, 六府라고 하는 것은 
수곡화물을 傳送하되 청 기 는 간직 하지 않으 
므로 容積이나 부피는 변함이 있으되 청기 
는 충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련 까닭은 
수곡이 위에 들어가면 위는 가득차게 되나 
장은 ti] 어있게 되고 음식이 내려가연 陽은 
가득차게 되고 몹는 비어 있게 되니 實하나 
滿할 수 없고 緣은 滿하나 實하지 못한다고 
함나다. 黃帝께서 울드시기를 어째서 氣,口
만이 五藏을 主宰합니까? 
n皮伯。l 대답하기를 몹는 풀이 모두 바다 
에 모아는 것과 같이 음식울이 모이는 곳이 
며, 六府 중에서 음식물을 가장 먼저 다루 
는 중요한 기관으로 음식물의 五味가 업을 
통해 들어가연 톱에 당겨진 뒤에 五藏의 기 
를 걸려 공굽하고, #口인 氣口도 手太陰經
上에 있드묘로 足太陰牌의 기능에 의하여 
表연 수태음경의 氣口로 변하여 나타납니 
다. 그러드로 천공의 五혔가 쿄에 플어가변 
心뼈흘 따르기 때품에 心師에 저장되니 예 
를 들어 心뼈에 病이 을연 코의 기능이 예 
려하지 못하게 됩니다, 명을 치료할 때에는 
반드시 四끓을 시행해야 하는데 우선 A體
의 上下, 즉 望끓에 있어서 위로 顧色과 大
小便 빛 績A의 月經異常與否를 살펴고, 다 
음으로 맥상을 헤아려보며, 또한 그 사람의 
精神狀態를 살피는데 그 意志가 병을 강당 
할 수 있는지플 살펴야 합니다, 의사의 말 
을 믿지 않고 귀신이나 무당의 말을 쫓아 
치료하기흘 거부하는 사람과는 자세한 치료 
방법에 대하여 더풀어 말할 수 없고, 두려 
웅이나 의사에 대한 不信으록 말마암아 훌훌 
石으호 치료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훌륭한 칭치료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없습니 

N. 考察 및 結홈홈 

〈素問〉 의 11편은 五藏別옵움이라 하여 藏
과 府 그리고 奇桓府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 
A나, 이 내용은 l章에 그치고 있으며 2章
과 3章은 氣口의 중요성과 진단의 要諸에 
대한 논의가 있을 따름이다 
제 l장의 “或以腦嚴 뚫藏 或以陽몹 f훌藏 
或以뭘府”가 〈太素. 에는 “或以腦嚴 馬藏
或以鳥府 或以陽뽑 篇藏 或以篇府”로 ‘或以
篇府’ 四字가 더 있는데, 앞뒤 운액이 對句
롤 이루기 때푼에 〈太素〉 의 내용이 옳다 
고본다. 
제 l장의 奇f률府란 精혔를 간직하는 五藏
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일상의 府와 
다료기 때운에 붙여진 이틈언데, 五藏은 精
氣를 간직하고 배설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奇펼府도 역시 精氣를 간직하고 배설하지 
않는 기능이 있기 때푼이다. 그려으로 ·腦·
隨·骨·服·뼈 女子뼈 JltA者 地氣之所生也
皆훌훌於陰而象於地故 藏而不憶”에서 ‘藏而
不뿔’ 는 ‘藏精혔,而不i훌’ 라고 하여 야 의미 
가 명확하다고 생각한다. 
&훌은 뼈tt을 배설하기 때푼에 단순히 ‘藏
而不홉’라고만 한다연 틀련 말이 되며, 아 
울러 李趣외 〈활學入門〉 에서 “뼈은 당즙 
이 나가고 들어오는 구맹이 없다.(無出入 
癡)”라 한 것은 해부학상 잘못 본 것이다 
그러나 奇펄府로서 뼈의 가능a로 폴때 〈素
問·靈蘭짧典옳〉 에 ·뼈은 中正의 官으로 決
斷이 나온다.(뼈者 中正之官 決斷出意)”라 
하여 청신착용과 관계가 있음을 제시 하였 
으나 ‘藏精氣而不演’라 한다면 그 의마는 
한충 더 명확할 것이다. 

l뼈門’에 대하여 그 휩II讀을 놓고 ‘악운’ 
과 ‘백푼’의 두가지 주장이 있다. 睡縣·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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波元簡은 “뼈은 相과 통한다.(觸 拍通)”라 

하였고. 〈莊子·天道篇X 에서 “古A들은 다 

만 轉相얼 따름이다.(古A之體紹E夫)”라 

하였으며 , 司馬가 〈좁義〉 에서 말하기 를 

“1짧熟된 軟食을 觸이 라하고, 或은 體爛을 

뼈이라 하고 또한 相이라고도 한다,(爛食日 

뼈 --굽體爛罵뼈 又作拍)”라 하여 ‘찌끼 
박’의 의미로 ‘박운’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 

다. 

그러나 ‘뼈’에 대하여 王·馬·景돕·張·高·今 

釋은 모두 뼈와 大陽의 相通관계률 引用하 

여 뼈가 ‘觸(백)’을 간직한다는 것을 이유 

로 뾰門을 ‘뼈門(백문)’ 으로 보았고, 〈東

醫寶鍵〉 에 五藏과 관계되는 뺀浪가 있으 

며, 뼈門은 五藏의 부렴을 받기 때문에(뼈 

門亦馬五藏使) 단순히 JlI門의 의마로만 ‘뼈 

(박)’이라 하는 것은 잘못이다. 五藏六府의 

機能變化에 따라 觸門의 작용이 변화하묘로 

대표적 인 藏器인 뼈·大陽。l 간직하는 ‘觸’

과 연관하여 ‘觸門(백운).이라 보는 것이 

옳다. 

歷代로 “實而不龍滿 滿而不能實”에서 

‘實’과 ‘滿’의 의마에 대하여 자못 혼동되 

는 바가 없지 않았다. 諸 註釋家들은 모두 

한결같이 精氣가 웅결되어 충족되는 것을 

滿이라 하고, tx食*홈*터이 충족되는 것을 實

이라고 하였으나 설명에 부족함이 있다. 滿

은 내용물의 질과 양의 변화와 관계없이 그 

容積이 변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고, 實은 

내용물의 질과 양의 변화에 따라 容積。l 변 

화하는 것을 말한다. 

氣口의 역할에 대해서는 諸家의 설명이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 위치에 대하여서는 

異見이 있다. 馬는 “氣口는 오른손의 #口

의 服이니 즉 手太陰뼈經의 太淵?℃이다.”라 

고 하여 氣口률 右#部로 한정하였고, 景폼 

·張·高·挑·今釋 등은 “氣口는 手太陰의 양 

쪽 服아다,”라 하여 모든 服을 통팔하는 뼈 

와의 연관성에서 양쪽 손의 뼈經領行部位인 

#關R을 총청한다고 보았는데 景돕 등의 

〈素問·五藏꺼I]論〉 에 對한 昭究

견해가옳다 

氣口는 양쪽 요골동맥의 該服部位로 이곳 

의 眼象으로 五藏六府의 변화를 살핀다, 이 

곳의 Bl象變化는 몹의 蠻化와 밀접한 관계 

가 있고, 이러한 관계는 現代醫學的으로 증 

명되니 〈이우주의 약리학강의 100)} 에 “음 

식물이 위에 들어가면 그 종류나 양에 따라 
위액이 분비되고, 위액의 분비에 따라 위에 

분포하고 있는 미주신경。l 직접적인 첫벤째 

자극을 밭아 흥분하였을 경우를 예로 든다 

면 Acetylcholin의 분비를 촉진하게 되는 

데 . Acetylcholin은 부교감신경을 자극할 

때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하여, 성장 박 

동수를 감소시키고, 섬근수축력, 특히 섬방 

의 수축력을 감소시키며 심장내 자극전도를 

억제하므로 성박출량이 감소된다. 또한 혈 

관의 확장을 일으켜 혈압이 하강하게 된다. 

평활근창기에 대해서는 위 및 장운동을 향 

진시키고 기관지근도 수축시킨다. 수뇨관 

및 방광의 압박근의 수축도 강력하게 하여 

배뇨를 촉진한다. 분비선에 대해셔는 청, 

눈물 및 위액의 분비를 촉진시키고 땅 분비 

도 항진시컨다.”라고 하였A니 敢食物을 뚫 

取하면 몹에 간직되어 五藏의 氣즐 기르므 

로 五藏六府의 氣味는 모두 몹에서 나오고 

이것이 변하여 氣口에 나타난다고 한 말과 

相通된다. 

“故 五氣入훌 藏於ι、R市 心뼈有病而홉뚫之 

不利也”는 二章의 주요내용인 氣口에 대한 

설명과 전혀 다른 뭄장으로 〈素問釋義〉 의 

주장이 옳다고 본다. 

“fL治病 必察其下------”에 대하여 대부분 

註釋家들이 ‘下’ 를 주로 ‘二便’으로 보았 

으나, 〈太素〉 에는 ‘下’ 앞에 ‘上’ 字가 더 

있고, 이는 望該을 설명한 것이며, 望꿇은 

주로 얼굴을 바라보기 때운에 ‘上下’로 보 

는 것이 타당하다. 

I 00) 홍사석 , 。l우주의 약리학강의,선일품화사, 

셔웅, 139.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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